
<붙임1>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제품 불량에 따른 교환 요구

A씨는 2019.4.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미출시 모델인 무선이어폰을 구입함. 상품을 

수령했으나, 한쪽 이어폰이 작동하지 않아 사업자 측에 교환을 문의함. 사업자는 

교환을 거절하고 브랜드 공식수리업체에 문의하여 A/S 받을 것을 안내함. A씨는 직접 

브랜드 공식 수리업체에 문의했으나, 해외직구한 제품은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A씨는 조속한 제품 교환을 요구함.

   <사례2> 주파수가 맞지 않아 사용 불가한 제품 환급 요구

B씨는 2019.4. 해외 구매대행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함. 스마트폰 수령 후 개통

했으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제품 사용이 불가함.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사례3> 국내 A/S(사후관리서비스)가 불가한 제품의 수리 요구

C씨는 2019.8. 해외 구매대행으로 헤어드라이어를 구입함. 사용 중 전원이 들

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 측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처리를 거부함. 

C씨는 직접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에 문의했지만 해외직구한 제품은 수리가 불가

하다고 답변을 받음.

   <사례4> 배송 중 제품 분실로 인한 환급 요구

D씨는 2019.12. 해외 쇼핑몰을 통해 태블릿PC를 구입함. 직배송이 불가해 배송

대행을 신청함. 해외 쇼핑몰에서는 배송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나, 배송 대행지에서는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D씨는 배송 중 분실된 제품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추가 설치비용 소요에 따른 환급 요구 

E씨는 2018.12. 해외 구매대행으로 인덕션을 구입함. E씨는 구입 당시 설치비, 관부가

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비용을 결제함. 이후 사업자가 E씨에게 추가 설치

비용과 출장비용을 요구해 E씨는 추가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환급을 요구함.


